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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데콧 상, 레지나 상 수상 작가 폴 고블이 전하는

북아메리카 들소와 인디언의 빛나는 사랑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색감이 어우러진, 매우 훌륭한 그림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인디언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 온 폴 고블은 북아메리카 인디언의 옛이야기를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 《북리스트》

칼데콧 상, 레지나 상 수상 작가 폴 고블이 인디언과 들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북아메리카 인디

언의 생활 방식과 문화를 담아낸 그림책 『들소가 된 인디언』이 (주)비룡소에서 출간되었다. 『들소가 

된 인디언』은 인디언 남자가 여자로 변한 들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지만 여자와 아들이 남자의 친척

에게서 쫓겨나고, 남자가 용기와 지혜로 여자와 아들을 찾아내어 결국 들소가 되는 이야기다. 이 이야

기는 여러 인디언 부족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전되어 온 옛이야기로, 인디언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들소들을 향한 고마움과 앞으로 몸을 계속 내어 달라는 기원을 담고 있다.  

작가 폴 고블은 미국인으로 태어나 북아메리카 전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 전설과 전통 문화를 그림

책에 담아왔다. “인간과 자연의 신비로운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말한 폴 

고블은 인디언의 생활 모습과 전통을 자연 풍경과 함께 감각적으로 녹여 낸다고 평가 받는다. 이 책에

서도 북아메리카의 넓은 초원과 산맥, 그곳에서 살아가는 들소들을 인디언 전통 문화와 조화롭게 어

우러지도록 표현했다. 아이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디언의 모습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 사랑의 힘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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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와 지혜로 이뤄 낸 인디언과 들소의 사랑

사냥을 나간 젊은 남자는 들소 한 마리를 보고 활시위를 잡아당긴다. 하지만 눈을 깜박이고 나자 

들소가 아닌 아리따운 젊은 여자를 보게 된다! 남자는 여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결혼하고 아들 

‘송아지’를 낳아 행복하게 산다. 하지만 남자의 친척들이 여자를 짐승 같다며 내쫓고, 이 사실을 안 남

자는 바로 아내와 아들을 쫓아간다. 남자는 아내와 아들을 만나지만 아내는 계속 쫓아오면 들소 나라 

소들이 남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죽음이 두렵지 않소. 절대 혼자 돌아가진 않을 거요. 당신과 

송아지를 사랑하니까요.”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아들은 들소 떼에서 엄마와 자신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남자는 들소 나라 족장을 만나 똑같이 생긴 들소 가운데에서 아내와 아들을 찾아야 하는 

곤경에 처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찾아낸다. 이를 보고 감동한 들소들은 남자를 수렁에 밀

어 넣고 굴려 결국 남자는 들소로 변한다. 그 대가로 들소들은 아이들에게 몸을 아낌없이 내어 주기로 

한다. 

 ‘버펄로’라고도 불리는 아메리칸 들소는 인디언 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들소를 잡아먹고, 가

죽으로 옷과 천막을 만들어 생활하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은 1800년대 인디언 부족을 없애려는 백인

들이 들소들을 대량으로 죽인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인디언들에게 들소가 더욱 귀

한 존재라는 걸 알려 준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인디언과 들소와의 특별한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훌륭하게 여기는 인디언 정신까지 엿볼 수 있을 것

이다. 똑같이 생긴 들소 떼 가운데에서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찾아내는 장면은 땀을 쥐게 한다. 죽음

을 각오하고 아내와 아들을 끝까지 찾아간 남자를 통해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게 만든다. 또한 폴 고블이 그린 신비로운 ‘들소 나라’는 마치 사람

들이 사는 사회처럼 그려져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며 흥미로운 들소의 세계로 끌어들인

다. 

● 아름다운 자연 속에 담긴 고풍스러운 인디언 문화

폴 고블은 북아메리카 자연을 배경으로 인디언의 세계와 들소의 세계를 조화롭게 그려 냈다. 인디

언의 복장과 장신구, 땋은 머리, 천막 문양 등 고유문화가 초원과 꽃, 들소 등 자연과 어우러져 인디언 

특유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전한다. 강가 조약돌은 들소 뼈와 닮아 있으며, 새와 나비, 오리들은 장

신구 문양을 연상케 한다. 또한 각 장면마다 다른 구도로 그려진 그림은 이야기의 긴장감을 끌어올리

며 남자의 심리 변화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남자가 여자로 변한 들소를 만나는 장면은 

나뭇잎으로 둘러싸인 강물에 여자 모습이 거울처럼 비쳐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남자가 아내와 

아들을 쫓아가는 장면에서는 넓게 펼쳐진 하늘의 색깔 변화와 구름의 흐름으로 불안함과 황량함이 

느껴진다. 전면을 꽉 채운 들소 떼 장면은 독자들을 압도시키고, 위기에 처한 남자에게 몰입하도록 만

든다. 이렇게 다채로운 그림은 아이들에게 자연과 하나 되는 경험을 선물하며 감동을 더해 준다.  



● 작가 소개

글쓴이 폴 고블 | 오랫동안 인디언 전설과 전통 문양을 연구해 온 그림책 작가로 1979년 『야생마를 사랑

한 소녀』로 칼데콧 상을 받았다. 또 다른 책으로 『인디언의 진짜 친구』, 『폭풍신의 선물』, 『사랑의 플루트 

Love Flute』 등이 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노스다코타의 래피드 시티에서 살고 있으며, 폴 고블이 그린 그

림은 노스다코타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있다.

옮긴이 정영목 |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

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대학원 번역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인디언의 진짜 친구』, 『하멜

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생쥐와 인간』, 『카탈로니아 찬가』, 『서재 결혼시키기』 『시간의 주름』, 『보물섬』, 

『눈먼 자들의 도시』, 『셰익스피어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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